5. 오가신잔 전승관: 공연, 작황~할머니의 이야기

[bookmark: _Hlk141967703]화제는 술 이야기에서 지난 1년의 수확 이야기로 바뀝니다. 수확은 마을 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나마하게는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은 지난 1년은 풍년이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풍년이 나마하게와 산신들 덕분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나마하게는 앞으로도 논밭에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하지만 내년 1년간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노력하지 않으면 작물이 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마하게가 모든 주민에게 근면함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마하게는 정통적인 가족관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나마하게는 가장에게 나이가 들어가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습니다. 가장이 어머니는 건강하며 본인도 이를 감사하게 여긴다고 대답하자 나마하게는 기쁜 듯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마하게는 가족 모두 힘을 합쳐 고령의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그 밖의 나라에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키는 지역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